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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세상 속으로 전진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외에도 안디옥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탄생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낙망한 영혼이 살아.

좋은 교회는 필요합니다 세대차이가 극복되는 교회 지역차이가 연합의 조건이 되는 교회. , ,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교회 방언을 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 그,

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가족과 같은 교. .

회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속으로 자꾸 전진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로 세.

상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때에는 흩어짐이 있다

사도행전 장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11 19 .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 에게만 전하는데."

첫째 부흥의 때에는 흩어짐이 있습니다 자기위치를 따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또한 세.

상 한복판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살자 끼리끼리 잘살자는 것은. ' '' '

부흥이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고 흩어지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쫓겨서 흩어지든지 아니.

면 먹고 살기위해 흩어지든지 간에 부흥의 때에는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흩.

어진 그 땅에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부흥의 통로로 쓰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기 말과 세기 초에 미국과 유럽의 캠퍼스 잔디밭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는19 20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학생들은 암흑의 땅인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

다가 죽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들입니다, .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복음전하는 성도들

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라 고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됐고 그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 .

요즘 세기는 나 인공위성을 통해 교회가 없는 곳에서도 권면과 위로를 받습니21 CGN TV

다 현대에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인공위성이요 책입니다 이처럼 흩어질. .

때는 시대에 따라 새로운 방법이 생각나게 됩니다.



부흥의 때에는 매트릭스가 일어난다

둘째 부흥의 때에는 매트릭스가 일어납니다 매트릭스란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교회와 저, . ,

교회 교회와 대학교 캠퍼스가 짜여 지듯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청소년 사역에 어울리는 좋은 사역자가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 , , ,

로 다니면서 찬양인도 하고 나아가 다른 교회까지 가서 찬양인도를 하는 것을 매트릭스라,

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력들이 한곳에 있지 않고 흩어져서 여러 군데 가는 것입니다. .

이 같은 매트릭스의 구조는 부흥의 때마다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

옥 교회의 연합이 매트릭스인 것입니다 절부터 절입니다. 20 22 .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

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경쟁상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의 때는 인물이 있다

셋째 부흥의 때는 인물이 있습니다 절 절입니다, . 23 24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

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

라."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좋은 사람인 바나바를 뚝 떼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처럼 남 줄때는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합

니다 또 선교사를 보낼 때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사람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좋고 훌륭한. ,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리더와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부흥의 때에는.

모든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지만 그때의 리더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

저는 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

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세상도 감동시킨다

넷째 진정한 부흥은 세상도 감동시킵니다 절입니다, . 26 .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라는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때에 크리스천이란 말( ) .

이 생긴 겁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사람이라는 뜻입니다. .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지 세상 사람들이 그



들을 가르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세상이 감동한 겁니다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리스도 한분만을 위해 너무나도 열심.

히 사니까 감동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충격이 오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다시 그 부흥의 물결은 세상

을 향해 거룩한 충격을 줘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충격이 와서 이 땅과 더불어 부흥.

의 물결이 임하고 그 부흥의 물결은 교회 담벽을 넘어서 민족의 담벽을 넘어서 세상을 향,

해 다시 거룩한 충격을 줘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한국교회 초창기 사람들.

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

에는 악한영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악한영의 지배 위에.

있어도 그 위에 그리스도의 지배가 있다는 것을 핵심부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

다.

인생의 승패는 나의 조건과 경험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있다 라고 외치면

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감동을 주며 부흥의 물결을 이루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며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당신과 당신 가족과 교회에 있기를 이민족에

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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